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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/4(수)�대하� 10-13장� �최종평가

역대기는� <올바른�성전,�올바른�예배>에�관심합니다.

북�왕국보다�남�왕국�역사에�집중하는�것도�이런�연유에서입니다.

역대기는� 12지파,� <온�이스라엘>을�이상으로�삼고�있지만,

불법하고�부정한�예배에�관해서는�철저히�배제합니다(13:4-12).

북�왕국은�여로보암�때부터�첫�단추를�잘못�끼웠습니다(11:14-15, 왕상12:28,31,33).

아비야�왕은�북�왕국의�배교�행위를�혹독하게�꾸짖습니다(13:5-9).

회복의�원형으로서�남�왕국의�예배�처소와�제의를�제시합니다(13:10-11).

돌이켜�한�하나님�신앙을�가질�때�함께�하나님�편이�될�것이지만,

돌이키지�않을�때는�하나님과�대적하게�될�것입니다(13:12).

르호보암의�미숙함은�왕국�분열에�일조했습니다.

그럼에도�그것이�르호보암의�잘못만은�아닙니다(10:15, 13:7).

역대기는�이�일로�르호보암의�생애�모두를�부정하지는�않습니다.

<성전, 예배,�말씀에�대한�반응>,�일관적인�기준으로�평가합니다.

르호보암은�하나님의�말씀을�듣고�순종합니다(11:4).

이후�왕의�직무에�충실하여�영토와�성읍들을�방비합니다(11:5-12).

북�왕국의�제사장과�레위인들,�독실한�신앙인들이�

바른�예배를�찾아�예루살렘으로�모였습니다(11:14-16).

“너희가�나를�버렸으므로�나도�너희를�버려(12:5)”

그러나�르호보암은�형통하게�되었을�때�교만해졌습니다(12:1, 신6:10-12).

하나님은�일관성�없는�르호보암의�신앙을�책망하셨습니다(12:14).

겸비와�오만의�자리를�오간�르호보암(10:14-15, 11:4,17, 12:1,6-7).

그에�대한�하나님의�최종평가는�부정적이었습니다(12:14).

나에�대한�하나님의�최종평가는�무엇일까요?

❶ 오늘,�내가�선�곳은�겸비의�자리입니까,�오만의�자리입니까?
❷ 내가�끝까지�지켜야�할�자리는�어디입니까? (시편1:1-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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